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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 관계라고 주장했던 가수 저스틴 비버(완쪽)

와 모델 헤일리 볼드윈(오른쪽)이 함께 휴가를 즐

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비버와 볼드윈은 지난 8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

미 W 사우스 비치호텔에서 함께 휴가를 보냈다. 

수영을 마친 두 사람이 호텔 발코니에서 같은 수

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서로에게 미소를 보냈다는 

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.

당시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“금발의 아름다

운 볼드윈과 비버가 VOUS교회 회의에 참석하고 

카사 투아에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가졌다.”

며“두 사람은 LIV나이트클럽에서 저녁을 마감

했다. 비버와 볼드윈은 손을 잡고, 춤을 추며 즐거

운 시간을 보냈다.”고 귀띔했다.

이어“저스틴은 밤새 헤일리에게 팔을 올려놓았

다. 두 사람은 새벽 3시 20분까지 클럽에 함께 있

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

다.”고 말했다.

비버와 볼드윈의 데이트는, 비버와 셀레나 고메

즈가 재결합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6개월 만

에 나온 소식이다. 그러나 올 2~3월께 비버와 고

메즈는 10번째 결별을 맞이하며 각자의 길을 걷

게 됐다. 

 비버-볼드윈, 
이래도 그냥 친구?

가수 티파니(사진)가 미국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

맺은 사실이 확인됐다.

미국 패러다임 에이전시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자

사 음악 산업 부문 아티스트로 티파니를 추가했다. 

해당 에이전시는 티파니의 새로운 프로필 사진과 함

께 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스포티파이 

등 티파니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했다. 티파

니는‘티파니 영(Tiffany Young)’이라는 예명으로 활

동한다. 

이런 가운데 티파니의 솔로 앨범이 오는 28일 발매

될 예정이다.

14일 오후 미국 아마존 뮤직은‘6월 28일 예상(Ex-

pected June 28, 2018)’이라는 문구와 함께 티파니의 

사진이 담긴 앨범 재킷을 공개하며 선주문을 받고 있

다. 솔로곡인‘오버 마이 스킨(Over My Skin)’한 곡 이

외에는 실려있지 않아 디지털 싱글로 추측된다.

방탄소년단(사진)이 3주 연속 미국‘빌보드 200’

와‘빌보드 핫 100’차트에 올랐다.

12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, 그룹 방

탄소년단의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‘Tear’

앨범은‘빌보드 200’14위에 안착, 타이틀곡‘FAKE 

LOVE’는‘빌보드 핫 100’48위를 차지하며 3주 연

티파니, 미국 기획사와 계약 … 활동 예고

방탄소년단, 최초 기록 경신 중
‘메인스트림 톱 40’까지

한편, 티파니는 소녀시대로 데뷔해 지난해 SM엔터

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하고 미국에서 연기 공부를 

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지난 3월에는 애플의 음

악 스트리밍 서비스‘애플뮤직’을 통해 티파니 영이

라는 이름으로 솔로곡‘리멤버 미(Remember Me)’를 

공개하기도 했다. 

속 차트인했다.

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발표한 

LOVE YOURSELF 承‘Her’에 이어 2

개 앨범 연속으로 3주간 빌보드 앨범차

트와 싱글차트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, 

또 한국가수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.

또한 타이틀곡‘FAKE LOVE’는 미국

의 40개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일주일간 

집계된 방송량을 기준으로 하는‘메인

스트림 톱 40 팝 송’차트에 38위로 첫 

진입 했다.

한편 방탄소년단은 데뷔 5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

페스타 프롬 파티를 열고“아미 여러분 덕분에 좋은 

추억을 가지고 데뷔 5주년을 맞이할 수 있어 무척 기

쁘고 행복하다.”며“이제 방탄소년단이 아미의 달

(Moon) 같은 존재가 되고 동시에 행복을 이끄는 문

이 되겠다. 시간이 흘러도 소중한 것들을 지켜 나가겠

다.”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


